
Q: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

하는 육신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

로 부활한다는 건가요?

A: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

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

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

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

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

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

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

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육

체가 단순하게 재생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

릭 교회 교리서」 997항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

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

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

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

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

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선

물로 내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

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

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

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

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

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

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

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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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

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루카 24,35-40)


